
지스트, 외국인 학사과정 신입생 대상 

‘버디 프로그램’ 성료 
- 내국인 멘토와 외국인 멘티가 한 조가 되어 한 학기동안 문화‧언어 교류... 

전공 탐색 프로그램 및 희망교원 면담 진행 

        

         ▲ 외국인 학사과정 신입생 대상 ‘버디 프로그램’ 성료 후 단체사진 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국제교류팀은 4개월간 진행된 외국인 학사과

정 신입생 대상 ‘버디 프로그램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(월) 밝혔다.

버디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사과정 신입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내국인 재학생 멘토

와 외국인 신입생 멘티를 1:1 매칭하여 문화 및 언어교류, 학사 지원 등 다양한 활

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.  

수료식은 지난 21일(화) 개최되었으며 김영집 대외부총장, 송정민 기초교육학부장을 

비롯해 내국인 멘토 8명과 외국인 멘티 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 및 

활동영상 발표, 소감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.

올해 버디프로그램에는 최종 10개 팀이 활동하였고, 프로그램 진행 기간에 특히 괄

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3개 팀을 선정하여 상금을 전달하였다.  

버디 프로그램의 일환인 전공 탐색 프로그램은 전공을 선언하기에 앞서 선택에 더

욱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자 22일(수)에 진행되었다. 외국인 학부 신입생 11명을 대

상으로 총 7개 학부(전컴, 신소재, 기계, 지구‧환경, 생명, 물리‧광, 화학) 교원들을 

초청하여 전공별 특징, 코스트리,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설명과 질의응

답 시간을 가지며 신입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.  



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희망 전공별 교원과의 미팅 시간도 별도 마련하여 진로 결

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.     

        

         ▲ 외국인 학사과정 신입생 대상 전공 탐색 프로그램 진행 

이집트에서 온 파라그 모하나드 아메드(Farag Mohanad Ahmed, 기초교육학부 21

학번) 학생은 “짧은 시간이었지만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고, 특히 

멘토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신학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

같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

터키에서 온 알리자드 메리엠(Alizade Meryem, 기초교육학부 21학번) 학생은 “전공 

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하고 있었던 모호한 부분과 전공 선언 시 도움이 될 만

한 선수과목 선택 옵션들이 명확해진 것 같다”면서 “또한,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

소했던 타 전공 역시 흥미롭게 느껴져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”고 

소감을 밝혔다. 

지스트 학사과정은 3C 1P(Creativity, Communication, Cooperation, Problem 

Solving)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21세기에 걸맞은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

로 하고 있다. 기초과학 및 인문, 사회, 예체능 등 폭넓은 강의 수강을 통해 자신에

게 맞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. 

외국인 학사과정은 2020년 9월 출범하여 현재 14명(1학년 12명, 2학년 2명)의 외국

인 학부생이 지스트에 재학 중이다. 


